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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7대 국회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187명으로 그 비중이 국 

회의원 전체의 62.5%를 차지할 정도로 의원교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 

다 1987년이래 최대규모로 이루어진 의원교체는 유권자의 광범위한 의원 

교체(“물갈이”와 “세대교체") 분위기 지역주의의 제한적 변화와 충청도-전 

라도 유권자의 선거연합， 1 인 2표제와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제 

(50%) , 후보자의 경선절차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았다 이 글은 이러한 국 

회의원의 교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의원교체 배경에 대한 이론적 툴과 

미국적 사례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2004년 한국의 국 

회의원 교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규명하고 제 17대 국회에 새로이 입성한 

정치신인의 여러 가지 성격을 찾아냄으로써 저117대 국회 정치신인의 정치 

적 특징과 의의에 대하여 분석한다. 

1. 머리말 

2004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두드러진 특정 가운데 하나 

는 광범위한 의원교체에 의한 정치신인의 대거당선으로 꼽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정치신인이란 제 17대 총선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으로서 한나 

라당의 박계동을 포함하여 제 15대 국회 이전에 이미 의정활동을 경험한 바 있는 

22명을 제외한 초선의원만을 일걷는다 4월 총선으로 구성된 제 17대 국회에는 이 

러한 정치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187명에 육박함으로써 총 299명의 국회의원 중 

*지난 9월 24일 있었던 “제 17대 총선과 한국민주주의”라는 학술발표회에서 이 논문에 대한 

중요한 지적을 아끼지 않았던 정영태 교수와 조중빈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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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를 차지할 정도로 의원교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초선의원의 

비율은 1987년 민주화이행 이후 최대규모이다 1) 과거 제 13대 국회에서는 정치신 

인의 비율이 55.9% , 제 14대에서는 39.1% , 제 15대에서는 46.2% , 제 16대에서는 

40.7%이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제 17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의원교체는 재선 

율에서도 확인된다. 선거 다음 날 발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제 16대 국회의원 가운데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지역구 88 

명과 비례대표 I명(민주당 김홍일 의원)으로 도합 89명에 불과하다. 제 16대 국회 

의원 총 273명 가운데 겨우 29.4%만 재당선된 것이다. 제 17대 국회의원의 현역의 

원 재선율은 제 16대 국회의 현역 재선율(52.0%)과 제 15대 국회의 현역 제선율 

(44.3%) 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제 17대 국회에서 초선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재선율이 낮아지면서 

의원교체의 폭이 매우 넓어질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었다 동아일보 2004 

년 1월 3일자에 따르면 2003년 12월 27 , 28일 코리아리서치센터의 전화설문조사에 

서 “현역의원이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경우 지지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설문 

에 응한 3687명 가운데 30.3%라는 많은 유권자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보다 더 웅변적인 단서도 있다. 한국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l 

월 26일 여론조사에서는 현역의원을 찍겠다 고 응답한 경우가 겨우 14.2%에 그 

쳤다. 이라한 조사결과는 같은 조사기관이 2003년 12월 27일 조사한 응답(17.0%) 

에 비해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변한 것이다 2004년 2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1 

주년을 맞아 실시했던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서는 “정치권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무려 73.8%에 달했다. 선거가 있기 한 달 전인 3월에 들어서 국 

회의 탄핵안이 가결되자 물갈이 와 ‘세대교체 라는 쟁점은 수면 아래로 들어갔 

으나 결국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글은 이렇게 제 17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의원교체의 배경， 그리고 정치신인의 

정치적 특징과 의의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먼저 의원교체 배경에 대한 이론적 틀과 미국적 사례에 대하여 고찰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2004년 한국의 국회의원 교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1) 의원교체율이 브라질의 경우 1945년 이래 지속적으로 5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캐나 

다의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Samue1s 2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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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고 제 17대 국회에 새로이 입성한 정치신인의 여러 가지 성격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제 17대 국회에서 등장한 정치신인의 정치적 함의를 논한다. 

11. 의원교체에 대한 분석틀 

한국과 달리 근래 미국에서 의원교체를 통한 정치신인의 하원입성은 그리 쉽고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오래 전부터 목격된 것이 결코 아니다. 

1800년대 미국에서 하원의원의 교체는 매우 광범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후에는 비 

록 하원의원 교체율이 균등한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꾸준하게 줄어틀 

고 있을 뿐이다(Fio디na 외 1975: Gilmour 외 1996: Polsby 1968). 1790년대부터 

1998년까지 하원의원 교체의 추이를 보면 의원교체율이 19세기 중반 무렵에 50% 

이상까지 육박한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하원의원의 교체율은 20세기 초반부터 급 

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20세기 전 

까지는 평균 하원의원 교체율이 46.7%였다 그러나 20세기에는 평균 하원의원 교 

체율이 그의 절반 수준인 21 .4%로 떨어졌다(Swain 외 2000) . 

미국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하원의원 교체에 대한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그 수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연구의 칠은 상당히 높아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있다. 먼저 미 

국 하원 역사 전부를 포괄하여 의원교체의 다양한 형태를 분석하기 시작한 논문 

(Fioηna 외 1975)은 이미 약 한 세대 전에 등장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하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의원교체의 형태와 경로에 대하여 더욱 섬도 깊은 

분석을 수행한 논문(Kiewiet 외 1993)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광범위한 시 

간대를 포함하여 17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 하원 역사 전체를 대상으로 의 

원교체의 다양한 형태와 그 변화 양상에 대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등장했다(Swain 

외 2000) . 이 연구들은 미국의 하원의원들이 하원을 떠나는 데는 사망， 은퇴， 후보 

자 지명실패， 선거패배라는 네 가지 형태를 갖고 있다고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미국 하원의원 교체는 주로 선거의 패배 등의 형태로 초래되었다기보다 

전 략적 인 은퇴 (strategic retirement) 나 정 당소속감의 재 조정 (partis뻐 rea1ignments) 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전략적인 선택에 의한 하원의원의 교체에 대하여 살펴보자. 미국 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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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형태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첫째， 은퇴 (voluntary retirement)냐 또는 재선 

이냐의 선택에 관한 것이나， 둘째， 재션이냐 또는 상위직으로 출마냐의 선택에 관 

한 것으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다. 첫째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은퇴율에 대한 급격한 

변화， 다시 말해서 1970년대에 급증했던 은퇴율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관섬을 

모았다(Cooper 외 1981; Frantzich 1978; Hibbing 1982). 또한 이러한 연구는 1980년 

대 은퇴율이 감소하거나， 또는 1992년 은퇴율이 최고에 달했을 때 그 이유를 캐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둘째 문제의 경우는 상위직으로 도전하는 것이 주로 주 

지사나 연방상원의원이 대상인데 저명한 미국 의회정치학자인 슐레진저(1966) 에 

의하여 상위직 도전이 전향적 야망(progressivεambition) 에 의한 것이라는 “야망이 

론 .. (ambition theory)으로 정식화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은퇴 또는 재선 아니면 재선 또는 상위직 진출이라는 별개의 두 쌍을 나누어 하나 

씩 결정하기 보다는 은퇴， 재선， 또는 상위직 진출이라는 세 가지 선택을 동시에 

고려해서 그 중 하나를 전략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 

고 할 수 있다(Kiewiet 외 1993) . 어느 하나를 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두 가지 선택 

을 동시에 조건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라는 의미이다 2) 

2) 하원의원이 은퇴， 재션， 또는 상위직 진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전략적 결정에 영향 
을 주는 데는 자신의 나이를 포함한 약 12가지의 요소들이 있다(Kiewiet 외 1993) . 첫 

째， 나이가 많을수록 은퇴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재선이나 상위직 도 

전에 나서기 어렵다， 둘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원내총무 또는 하원의장 등의 지위 

를 차지했을 경우에는 은퇴나 상위직으로의 도전보다는 현직 재선에 대한 선호가 커진 

다. 셋째， 야당에 속한 경우 미약한 정책결정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의 지위를 차 

지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의원이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짐으로써 은퇴할 가 

능성이 커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공화당이 거의 대부분 야당의 지 

위에 처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원에 비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은퇴율이 높았다 

(Bullock 1972; Frantzich 1978) 넷째， 의원의 이념성향도 중요한 요인인데 보수주의자 

들이 의회활동 과정에서 이념적 좌절감을 더 겪게 되고 따라서 진보주의자들보다 높은 

은퇴율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의원 개인수준과 더불어 정당 수준에서는 보수적인 성향 

이 더 강한 공화당이 일반적으로 이념적 좌절감으로 인해 의정활동 만족감이 상대적으 

로 낮아서 민주당보다 은퇴율이 높다(Hibbing 1982) 다섯째， 의회개혁 (House reforrns) 

은 자발적 은퇴를 부추낀다， 새롭게 실시된 개학으로 말미암아 위축되는 소수당(공화 

당)은 물론이고 개혁에 동조했던 의원들도 이전에 의회에서 누렸던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은퇴를 선택하게 된다(Bracε 1984; Cooper 외 1981; Hib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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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당 재편성에 의한 의원교체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자.200년이 넘는 

미 의회역사동안 정치학자들에 의해 비교적 자주 정당소속감 재편성기로 인정되 

는 시점인 1824년 1854년， 1896년 1932년， 1964년으로 나누어보면 (Carmines 외 

1989: Chambers 외 1967) 의원교체의 양상에 대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위 다섯 

개의 기준점들을 전후로 해서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날카롭고 뚜렷하게 

변화하게 되면 해당 정당 의원들의 당선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의원교체율에 큰 변동이 생기게 된다는 의미이다(Sw떠n 외 2(00) . 그 예로 1929년 

대공황이후 1932년 등장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연합에 의한 정당재편성과 그 

에 따른 의원교체를 들 수 있다. 대공황이 초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을 고안하고 실시함으로써 민주당이 이전과 달리 흑인， 노조， 그리고 가난한 

계층의 지지를 새롭게 흡수하면서 장기간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이 

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세력상 일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새로운 의원들이 진입하게 되는 동시에 기존 의원들이 재선에 실패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당재편성이라는 요인과 연결시켜 의원교체를 이해했을 때 

그 변동 요인에 대하여 입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전략적인 은퇴라는 측면과 정당소속감의 재조정에 따른 영향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패배만을 의원교체와 결부시키는 것은 의원교체에 대 

1982). 여섯째， 이전선거의 득표율도 고려의 대상이다. 만약 이전선거에서 상당히 저조 

한 득표율로 승리했다면 다읍 선거에 나서기 꺼리게 된다(Jacobson 1987; ~ann 1978) 

다음 선거에서 상당한 고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곱째 10년마다 실시되는 선거구 

재획정도 문제이다 재획정으로 말미암아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통합될 때 의원들은 자 

선의 진퇴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여넓째， 비도덕적 행위나 성추문 등 

심대한 정치적 스캔들은 사임이나 은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선거자금법 위 

반， 이해의 상충， 친인척 고용 등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들은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적게 주기 때문에 큰 고려의 대상은 안 된다(Peters 외 1980). 아홉째， 상원의원직에 대 

한 매력이 그 자체로서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원의원직보다 임기가 길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으며 영향력이 크다 열째， 작은 주의 하원의원일수록 전향적 야망을 더 가지 

고 있다- 하원의석이 하나 둘 정도인 작은 주에서는 상원의원에 대한 하원의원들 사이 

의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상위직 진출을 도모하게 된다(Rohde 1979). 

열한 번째， 같은 주 상원의석이 공석일 경우에 하원의원은 은퇴보다는 상위직 도전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주 주지사가 공석일 경우도 하원의원은 은퇴보다는 상위직 

에 도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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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를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재선에 대한 성공여부로 의 

원의 교체를 분석하면 그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방해하기 쉬운데 이는 선거가 

있기 전부터 의원교체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외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순화에 일조한 것은 현역자의 재선율에 대한 강조였다. 재선율은 재선에 

나선 의원 가운데 당선된 사람의 비율로서 현재까지 미국 하원 의원교체가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많이 이용되었다(Jacobson 1997: Ornstein 외 1996) . 그리고 최근 

90%가 넘는 재선률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의회가 변화에 둔감하다는 이미지를 형 

성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Swain 외 2000 , 445). 그러나 이론적으로 높은 재선 

율과 높은 교체율이 병존할 수 있다. 실제로 1880년대에 80%이상이라는 높은 재 

선율이 40%이상이라는 높은 의원교체율과 함께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겨우 

68.8%의 의원들만이 재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빚어졌다. 

의원교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이슈 가운데 하나는 현역자의 이익이다(Cover 

1977: Cover 외 1977: Erikson 1971: Mayhew 1974: Tufte 1973) 최근에 의원교체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는 주로 현역자의 이익에 의한다는 것이다 의회의 현역자들이 

1950년대에 비해서 1980년대에 들어서자 약 5% 포인트 정도 더 많이 표를 획득하 

기 때문에 선거경쟁이 약해진다. 이렇게 넓혀진 득표차로 인해 더욱 더 적은 수의 

현역자들이 선거에서 패배하며 그 결과 의원교체가 더디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메이휴(Mayhew 1974)가 지었듯이 “점점 사라지는， 작은 격차로 승패가 달라지는 

지역들(vanishing marginals) ’ 이라는 유명한 표현으로 압축되었다. 하지만 반대의 

견해도 존재한다 현역자가 1950년대보다 더 안전하지 않고 적은 격차로 승패가 

달라지는 지역들 (marginals) 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J acobson 1987 , 128 ). 제이콤슨에 따르면 하원선거에서 경쟁이 약화되지 않았고 

만약에 선거에서 현역자들의 안전성이 증가했다면 그것은 매우 한시적인 현상이 

다. 그러나 뒤이은 연구(Bauer 외 1989)는 큰 격차로 승리했던 의원들이 다음 선거 

에서 진 경우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갑자기 증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1974년 이후의 선거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의 수준과 비 

슷하다고 밝힌다. 그리고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큰 격차로 승리했던 의원 

들이 다음 선거에서 진 사례틀은 대부분 선거구 재획정이나 심각한 스캔들의 영향 

이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하원선거에서 경쟁성이 매우 낮아지고 현역자의 이익 

이 커진 것이 옳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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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의 의원교체율이 역대 가장 낮고 은퇴와 선거패배에 의한 의원교체도 

역대 가장 낮다는 분석은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근래의 의원교체율에 대 

한 이해를 다소 왜곡시켰다. 1990년대 첫 두 선거에서의 교체율은 높아졌으며 

1990년대 후반의 교체율이 다시 낮아져 1990년대의 평균 교체율은 1970년대와 비 

슷해졌다. 따라서 미국의 하원 의원교체율은 1980년대의 것과 1990년대 초반의 것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관측된다(Swain 외 2000. 445 ) 아무튼 이렇게 낮은 교체율 

은 무엇보다도 하원이 변화에 더딘 것으로 인식되거나 의회에서 정책변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의회가 거만한 집단이거나 부패한 분위 

기에 휩싸인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Asher 외 1978: Fiorina 1996: Mayhew 1974). 

반면에 정치신인의 대거 등장은 의회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킨다고 알려졌다. 특히 

1992년과 1994년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정치신인의 대거 하원입성은 능력이 부실 

하거나 더욱 정파적이며 더욱 조작적인 (manipulaκd) 입법부의 탄생과 동일시되었 

다(Hibbing 1991: Polsby 1968) 

111.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의원교체 

제17대 국회의원 교체의 요인 

미국의 사례와 이론이 한국의 현상에 기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거 

나 미국의 사례와 이론이 한국의 그것들과 비교될 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사례와 이론이 한국의 의원교체를 이해하고 분석하 

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제 17대 국회의원의 광범위한 

교체는 앞에서 거론했던 네 가지 형태 가운데 사망에 해당하는 것은 드물다 2004 

년 정치신인의 대거 등장은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형성되었던 유권자의 정치 

인 인적교체에 대한 바람에 영향을 받아 후보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은퇴， 후 

보자 지명실패， 선거패배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제 17대 국회의원 

교체는 1997년 대통령선거부터 형성된 전라도-충청도의 선거연합(a new electoral 

coalition)과 부분적 지 역주의의 완화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제 제 17대 국회의원 교체 원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제 17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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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의 가장 중요하며 또한 첫 번째로 꼽히는 요인은 유권자의 의원교체 욕구를 

틀 수 있다. 이미 이 글의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탄핵이슈가 떠오르기 전까지 총선 

의 주요 쟁점은 국회의원의 물갈이 와 세대교체 였다. 정치권의 세대교체 요구 

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50대 후반의 노무현이 선출되고 2004년 1월 50대 초반 

의 정동영이 열린우리당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고 경쟁상대인 한 

나라당이 3월에 같은 50대의 박근혜를 당대표로 선출하는 식으로 발전되었다. 이 

러한 세대교체의 흐름은 많은 다선의원들의 전략적 은퇴와 후보자 지명실패를 촉 

진시켰다 2어4년 2월 6일 현재 한나라당의 다선의원들， 영남의원들， 열린우리당 

의 철새정치인들， 각종 비리혐의자들이 정계은퇴를 선언했거나 불출마를 선언했 

거나 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가 47명에 이르렀다(한겨례 04/2/6 , 1). 그리고 

세대교체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젊고 전문성을 갖춘 신선한 

인물들을 물색하여 이미 국회의원 후보자를 정치신인으로 구성하게끔 유도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현역의원이 수도권과 영남에서 중진급을 중 

심으로 20여명에 다달았을 정도였다(한겨레 04/3/22 , 5). 

또한 실제 선거과정에서 당선자의 세대교체도 활발히 이루어져 제 17대 국회에 

서는 6선(김원기)이 최다선이 되었고 5선의 7병을 포함한 의원들은 겨우 전체의 

2.7%만 차지했다. 제 17대 국회는 그 이하의 4선이 8명 (2.7%) ， 3선이 40명 

(1 3.4%), 재선이 55명(1 8 .4%)으로 구성되었다 의원수가 273명이었던 제 16대에 

는 6선 이상이 7명， 3~5선이 73명， 재선이 81명， 초선이 112명이었던 것을 참고하 

면 제 17대에는 국민의 ‘불갈이 또는 세대교체 의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확인할 

수있다 

제 17대 국회의원 교체의 두 번째 요인은 최근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 

는 지역주의의 변화 및 충청도와 전라도 유권자의 선거연합을 들 수 있다. 1997년 

대통령 선거부터 충청도 유권자들이 경상도 대신 전라도 유권자들과 연합하였고 

2002년 대통령 선거부터 전통적 지역주의가 제한적이나마 완화되면서 한국 유권 

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투표행위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충청도에서는 지역맹주인 

김종필의 자민련 대신에 열린우리당이 더욱 크게 지지를 획득했으며 전라도에서 

도 유래가 깊은 민주당 대신 열린우리당이 배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과거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 대신 새로운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그리고 경상도에서도 

지역주의가 제한적으로 완화되는 틈새에 열린우리당과 본격 이념정당을 표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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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치신인의 등장을 촉진시켰다. 

제 17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정치신인의 대거 진출의 세 번째 요인은 2004년 국회 

의원선거부터 채택되었던 새로운 선거제도인 1인 2표제와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제 (50%)가 해당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석은 56석으로 제 17대 국회의 전체 

299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각 당은 국민의 국 

회의원 “물갈이”와 “세대교체” 요구에 영향을 크게 받아 정치신인으로 대부분의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했다. 따라서 56명의 비례대표로 재선이상의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새로 실시된 1인 2표제를 통 

하여 비례대표로 민주노동당을 많이 지지함으로써 재야에 기반했던 정치신인의 

국회입성을 촉진시켰다. 또한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함으로써 총 29명 

의 여성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당선된 29명은 모 

두 처음으로 국회의 붉은 카페트를 밟는 사람으로만 구성되었다. 이 결과 실제로 

정치신인이 아닌 채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은 김홍일 I인만이 있게 되었다. 

제 17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정치신인의 광범한 진출의 마지막， 그러나 가장 중요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요인은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도입된 경선제도라 

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선절차는 모든 당에서 그리고 모든 지역구에 

서 실시된 것은 아니지만 현역의원이 경선과정에서 탈락하여 정치신인이 대신 선 

거에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이 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열린우리당의 김성호와 김택기 2명이 있 

고 민주당에서도 2명(최선영， 김경천)이 해당한다. 

2 제17대 국회 정치신인의 당선요인 

여기에서는 제 17대 국회 정치신인의 당선요인을 통계적으로 규명해본다. 이 논 

문에서 이용될 통계모델의 종속변수가 당선과 낙선의 양자택일 (binary selection)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프로빗 모델 (probit modeI)을 이용한다 이때 사용되는 통계 

프로그램은 “STATA 7" 이다. 통계의 대상으로는 열린우리당(240명)과 한나라당 

(161명)의 신인공천자 전부로 샘플의 수 N = 401 이다. 통계의 대상으로 민주노동 

당과 민주당을 위시한 다른 당의 신인공천자 모두를 포함시키면 통계결과가 왜곡 

될 가능성이 있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만의 신인공천자만을 이용한다.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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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당과 민주당 등에서는 선인공천자에 비해 당선된 정치신인이 워닥 적어서 그릇 

된 통계값이 나올 수 있다. 통계모델의 독립변수는 각 지역구 변수들， 당 변수， 인 

구학적 변수들， 그리고 직업 변수들이 포함된다. 

먼저 지역구 변수들은 각 지역단위와 신인당선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지역구 변수들은 비례대표명부에 포함된 후보틀과 서울， 전 

라도， 경 상도를 지 역 구로 출마한 후보들을 각각 명 목변수(dummy variable)로 설정 

했다 

당 변수는 열린우리당을 명목변수로 포함시켰다. 명목변수의 특성상 열린우리 

당과 한나라당 모두를 하나의 통계모텔에 넣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변수를 통하 

여 특정정당과 정치신인 당선과의 인과관계를 측정한다. 

인구학적인 변수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을 포함한다. 성은 남성을 명목변수로 

삼았다 그리고 연령대는 1 = 20대 2 = 30대， 3 = 40대， 4 = 50 , 5 = 60대 이 

상으로 코딩을 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2 = 대졸이하， 3 = 

대학원 4 = 대학유학 5 = 대학원유학으로 구분했다. 따라서 통계모텔은 각각의 

인구학적인 요인과 선인당선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직업변수들은 제 17대 국회에서 특정 직업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데 유리했는지 불리했는지 그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당인， 법조인， 학계인사 등 세 가지 

직업을 명목변수로 포함시켰다. 

표 1은 프로빗 테스트의 결과로 제 17대 국회에서 정치신인이 당선되는데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을 알려준다. 계수의 부호가 양일 때는 정치신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계수의 부호가 음일 때는 정치신인이 낙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된 

다. 네 개의 지역구 변수 가운데 경상도 지역구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드러났다. 그리고 부호가 음이므로 경상도에서는 정치선인이 국회의원으로 당 

선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의 지역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이 없다. 또한 열린우리당 출신은 이번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되는데 유리했 

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대로 똑같은 통계모델에 열린우리당 변수 대신 한나라당 

변수를 넣었을 경우 그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음의 방향의 부호를 가진 

다 따라서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출신의 정치신인은 초선의원으로 

당선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었다. 종합적으로 한나라당지지 유권자나 경상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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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가짐으로써 정치신인보다는 한나라당 현직 

의원들을 다시 한번 선택하는 결과를 많이 낳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이와 더 

불어 세대교체와 정치인 물갈이의 대상이 적지않게 한나라당을 대상으로 했기 때 

문에 한나라당 출선의 정치신인마저도 이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세 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것은 교육변수뿐 

이었다. 교육수준이 높은 후보일수록 당선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제 17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성과 연령이라는 요인은 예상과 달리 정치신인의 당선과 관계가 없 

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성신인과 젊은 의원의 대거 등장이 목격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여성과 젊음이라는 요인이 당선과 직결된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다른 

표 제17대 국회 정치신인의 당선요인(프로빗 테스트) 

변수 

비례대표 

지역구(서울) 

지역구(전라) 

지역구(경상) 

열린우리당 

성별 

(0二여성 1= 남성) 

연령대별 

(1 =20대 .2=30대 3=40대. 4=50. 5 =60대 이상) 

교육 

(1=고졸 이하 2=대졸 이하 3=대학원 4=대학유학 5=대학원유학) 

정당인 

법조인 

학계인사 

절편 

Log likelihood 

Prob> chi2 

PseudoR2 

N 

** p<O.Ol. * p<0.05 

계수 
표준 

오차 

06 22 

- 16 20 

.19 27 

48** 18 

28* 13 

04 .23 

05 09 

18** 07 

05 16 

52* 21 

23 21 

-1 11* 45 

26022 

0.0062 

00478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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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업보다도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가진 신인후보자들은 국회의원직을 얻을 

가능성이 컸다. 

3, 제17대 국회 정치신인의 특성 

이렇게 당선된 제 17대 국회의 정치신인이 보이는 특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 

은 이미 지적했듯이 그 수적인 증가를 들 수 있다.2004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187명은 열린우리당의 108명 , 한나라당의 62명 , 민주노동당의 10명 , 민주당의 3 

명， 자민련의 2명， 그리고 무소속의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제 17대 전체 국 

회의원 정수(299명)의 62.5%에 육박하는 매우 큰 수치이며 과거의 국회에 비하여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제 13대 국회에서는 정치신인의 비율이 민정당， 민주당， 

평민당， 공화당의 156명을 포함한 55.9% , 제 14대에서는 민자당， 민주당， 국민당의 

114명을 포함한 39.1% , 제 15대에서는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의 134 

명을 포함한 46.2% , 제 16대에서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의 104명을 포함한 

40.7%이었다 3) 

표 2, 국회별 정치신인의 연렁대 분포 

제 13대 제 14대 제 15대 

20대 

30대 5 (3.2) 1 (0.9) 5 (3.7) 

40대 43(27.6) 18 (1 5.8) 32(23.9) 

50대 81 (51.9) 73(64.0) 58(43.3) 

60대 이상 27 (1 3.7) 22 (1 9.3) 39(29. 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8. w제 13대 국회의원선거편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2 r제 14대 국회의원선거편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6 w제 15대 국회의원선거편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제 16대 국회의원선거편람~ . 

(명(%)) 

제 16대 제 17대 

7 (6.7) 16 (8.6) 

33(31.7) 76(40.6) 

34(32.7) 73(39.0) 

30(28.8) 22 (1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및 당선자 정보 " (http://www.nec.go.kr/externJmain.html 검색 

일: 2004.7. 16) 

3) 제 13대부터 제 16대까지의 자료는 『국회의원선거편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을 참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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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회별 정치신인의 교육수준 분포 

제 13대 제 14대 제 15대 

고졸이하 3 (1 .9) 3 (2.6) 5 (3.8) 
대졸이하 93(59.6) 55(48.2) 70(52.6) 
대학원 46(29.5) 49(43.0) 36(27. 1) 

대학유학 3 (1 .9) 
대학원유학 11 (7. 1) 7 (6. 1) 22 (16.5)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8. w제 13대 국회의원선거편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2 w제 14대 국회의원선거편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6. w제 15대 국회의원선거편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w제 16대 국회의원선거편람~ . 

(명(%)) 

제 16대 제 17대 

4 (3.8) 5 (2.7) 
67(64 ,4) 80(42.8) 
23(22. 1) 65(34.8) 
1 (1 .0) 
9 (8.7) 37 (19.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 및 당선자 정보." (htφ/ /www.nec.go.kr/extemlm떠n.html 검색 

일: 2004.7. 16) 

제l7대 국회 정치신인의 특성 가운데 다음으로는 그들의 연령이 매우 낮아졌다 

는 사실이다 제l7대 국회 정치신인의 평균연령이 49.6세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제l3대 국회 정치신인의 평균연령 (52.7세) . 제 14대 (55.3세l. 제 15대 (54.0세) . 제 16 

대 (52.9세)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것이다. 이와 더불어 표 2의 국회별 정치신인의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제l7대 국회에는 30대 (8.6%)와 40대 (40.6%)의 정치신인 

이 다른 국회에 비해 가장 많은 반면 60대 이상의 정치신인(1 1.8%) 이 가장 적다. 

따라서 제l7대 국회에서는 정치신인의 평균연령뿐 아니라 전반적인 연령분포가 

많이 젊어진 것으로 드러난다 

동시에 제l7대 국회에서는 정치신인의 여성과 남성의 비율도 크게 달라져 여성 

의 국회진출이 매우 두드러졌다 제l3대 국회에서 여성 정치신인이 겨우 0.6%였 

다가 제 14대에는 2.6%로 증가했고 제 15대에는 6.8%로 변했다가 제 16대에는 

8.7%로 약진했다. 제 17대 국회에서는 여성 정치신인의 비중이 제 16대에 비하여 

약 두 배인 17.5%로 크게 늘어났다. 

각 국회 정치신인들의 교육수준을 담고 있는 표 3은 제l7대 국회 정치신인들의 

교육정도가 다른 국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으며 제 17대 국회의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후보자 및 당선자 정보 

(http://www.nec.go.k야xtemlmain.html 검 색 일 : 20Ò4. 7. 16) 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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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다시 말하면 다른 국회와 비교하여 고졸 이하 

의 교육 (2.7%) 도 적지 않고 대학 학력 (42.8% )이 줄어들면서 대학원 졸업 

(34.8%) 이 증가했다. 다만 대학원 유학의 고학력이 19.8%로 역대 최고 수준인 것 

은 대학교수틀의 대거 영입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 4의 국회 정치신인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제 17대 국회에서 정당인의 비중 

(31.6%) 이 가장 크고 학계인사의 비중(18.2%) 이 뒤따른다는 사실이 돋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역대 국회에서 각각 최고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와 반대로 과거 국 

회에 비교하여 제 17대 국회에서는 기업인의 비중(2.7%) 이 가장 적어졌다. 기업인 

의 비중이 적어진 것은 정경유착이 단절되어가고 공천과정에서 정당에 제공하는 

자금력보다 기업 경영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의 반영으로 분석된다. 그 

리고 법조인(16.0%) 등의 비중이 커진 것을 염두에 두면 제 17대 국회 정치신인의 

표 4. 국회별 정치신인의 직업 분포 

제 13대 제 14대 제 15대 

정당인 34(21.8) 31(27.2) 34(25 .4 ) 

기업인 44(28.2) 21 (1 8.4) 9 (6.7) 

법조인 17 (10.9) 7 (6.1) 22 (16 .4) 

언론인 9 (5.8) 10 (8.8) 10 (7 .5) 

공무원 22 (14. 1) 19 (1 6.7) 26 (19 .4 ) 

학계 14 (9.0) 5 (4 .4) 18 (13.4) 

시민단체 I (0.6) 1 (0.9) 2 (1.5) 

의료계 5 (3.2) 4 (3.5) 5 (3.7) 

군인 6 (3.8) 10 (8.8) 3 (2.2) 

예술계 2 (1 .3) 4 (3.5) 4 (3 .0) 

농업 2 (1.3) 1 (0.9) 

기타 1 (0.9) I (0.7)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8 ~제 13대 국회의원선거편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2. ~제 14대 국회의원선거편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6 ~제 15대 국회의원선거편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제 16대 국회의원선거편람』 

(명(%)) 

제 16대 제 17대 

33(3 1.7) 59(3 1.6) 

12 (1 1.5) 5 (2.7) 

16 (15 .4) 30 (16.0) 

15 (1 4.4) 12 (6 .4) 

13 (1 2.5) 28 (1 5.0) 

4 (3.8) 34 (1 8.2) 

4 (3.8) 6 (3.2) 

I (1 .0) 4 (2. 1) 

2 (1 .9) 2 (1.1) 

1 (J .0) 

3 (I .6) 

3 (2.9) 4 (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및 당선자 정보." (http://www.nec.go.kr/extemlmain.htITÙ 검색 

일 : 2004.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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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포는 전반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출되어 골고루 

국회에 진출하는데 용이하게 작용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제 17대 국회 정치신인의 특색 가운데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의 경험이나 지방의 

회 의정활동의 경험이나 대학교 총학생회장 경험이 국회진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 

는 점을 틀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선거편람』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에 기록되어 있는 초선 국회의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제 17대 정치신인 가운데 15 

명이 시민운동가이다. 이는 제 13대의 2명， 제 14대의 2명， 제 15대의 9명， 제 16대 14 

명과 비교하면 최고의 기록이다 4) 시민운동의 경력이 국회의원이 되는데 플러스 

로 작용하는 것은 1987년 민주주의 이행 이후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 

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1990년대에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제 15대 국회부터 처음으로 지방의회 경험을 갖춘 초전 국회의원이 3명씩이나 등장 

하게 되었다 이후 제 16대에는 그 수가 급증하여 14명에 육박했다가 제 17대에는 

초선 국회의원 가운데 9명이 지방의회 의정경험을 가졌다. 또한 제 17대 총선에서 

처음 금배지를 단 사람 가운데 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 역대 최다인데 열린우리 

당 3명(김교흥， 우상호， 이인영)과 한나라당 2명(고진화， 이성권)으로 총 5명에 

이른다 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초선 국회의원은 제 14대에 2명(선계륜， 원혜영) . 

제 15대 1명(김민석) . 제 16대에 4명(김영춘， 이근규， 이성헌， 임종석)씩이었다. 따 

라서 점차 시민운동， 지방의회， 대학교 총학생회장이라는 경력은 국회의원으로 되 

기 위한 주요한 경로로 자리를 잡고 있는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제17대 국회 정치신인 등장의 정치적 함의 

제 17대 국회 정치신인 등장의 배경과 특정에 대한 분석에 비하여 정치신인 대거 

입성에 의한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작업은 대거 등장한 

정치신인이 향후 한국의 정치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영향을 준다면 어떠 

한 성격이 될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제 17대 국회에 

4) 시민운동 경력， 지방의원 경력， 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은 앞의 표 3에 담긴 직업분류 

와 별개로 『국회의원선거편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의 후보자 및 당선자 정보(http://www.nec.go.kr/extern!m없n.htm1 검색일’ 2004. 7. 16) 에 

기재된 것을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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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선의원들이 과반수를 훨씬 넘게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력 

이 그 수적인 비중만큼 똑같이 클 것인지 기계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단 국 

회에서의 정치과정이 단순하지 않고 하나의 정책이 입안되는데도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신인들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변하기 어려운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특성과 제도적인 장치들이 엄연히 존 

재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와 동시에 한국정치의 돌발성과 예측불가능성에 의해 

서도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또한 정치신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동질적이지 않 

을수도있다 

이러한 원론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분석에 따르는 난관이 있다. 첫째， 제 17대 국 

회에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당이 원내 제 l당(열린우리당)과 제3당(민주노동당) 

을 차지해 원내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따라서 이 두 당 

의 개혁적인 성향이 집합적으로 향후 한국의 정치를 과거에 비해서 좀 더 개혁적 

인 색채로 가미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과거에 이 두 당이 없었기 때문에 제 17 

대 국회와 그 이전 국회에서 정당별 정치신인의 특징을 비교하고 그에 기반하여 

국회의 변화를 추출할 수 없는 아쉬움이 생긴다. 

둘째， 각 당의 정치 신인들을 나누어 각각 비교할 때 두드러지는 차이를 추출하 

기가 쉽지 않거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생시킬 수 있는 각 당의 

차이점을 추론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제 17대 국회 각 당의 초선의원 평균연령 

은 열린우리당이 49.3세， 한나라당이 49.3세， 민주노동당이 49.2세로 차이가 거의 

없다 연령분포에 있어서도 민주노동당에서는 30대의 젊은 신인이 없는 반면 60대 

이상의 초선 국회의원의 비율이 다른 당에 비해 많은 20%를 차지하지만 이것이 

곧 민주노동당의 노죄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 

리고 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초선 여성의원 비율(12.8%) 이 세 정당 가운 

데 가장 낮다는 사실(한나라당 21.0% , 민주노동당 40%)로 어떤 의미있는 결론을 

내리기에 무리가 따른다. 

다만 교육이라는 변수에서 열린우리당의 50.9%와 한나라당의 69.4%의 정치신 

인이 대학원과 대학원 유학의 고학력자로 구성된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90%가 대 

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향후 각 정당의 의정활동에 어떠한 차이를 

파생시킬 것인지 관찰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각 당의 정치신인들이 다수를 점하 

는 직엽군이 다른데 구체적인 정치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낳을 것이지도 주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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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에 있어서 열린우리당은 정당인 (38.0%) ， 공무원(19 .4%)， 학계인사 

(16.7%)가 전체 정치신인의 4분의 3을 차지하나 한나라당은 법조인 (27 .4%)과 학 

계인사(24.2%)가 절반을 념으며 그 뒤를 정당인(16.1%) 이 따르고 있다. 민주노 

동당은 정당인사가 60%로 이루어졌다. 

IV. 맺음말 

이 글은 제 17대 국회의 두드러진 현상인 광범위한 의원교체와 정치신인 등장에 

대하여 그 배경， 정치신인의 당선요인， 정치신인의 특정 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 

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제 17대 국회가 과반수이상의 초선 의원으로 교체되는 데 

는 적어도 네 가지의 배경이 있다. 2004년 총선에서는 첫째， 유권자의 “물갈이”와 

“세대교체”요구， 둘째， 제한적인 지역주의의 완화와 충청도-전라도 유권자의 선거 

연합， 셋째， 새 선거제도인 l인 2표제와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제， 넷째， 

새롭게 도입된 경선제도 등에 의해 의원교체가 기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 17대 국회에서 신인후보자가 당선되는데 기여했던 요인들을 열린우리 

당과 한나라당의 신인후보자 총 401명을 대상으로 프로빗 테스트를 실시하여 분석 

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의 신인후보자를 포함할 경우 선인후보자 가운데 당 

선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통계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그 결 

과 열린우리당 출신， 높은 교육수준， 법조인 경력이라는 요인들이 신인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4월 선거에서 선인 

후보자가 경상도 출신이거나 한나라당 출신이라면 당선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었 

다. 세대교체와 정치인 물갈이의 대상이 한나라당이 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 한 

나라당의 정치신인들의 당선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제 17대 국회에 처음 당선된 신인의 특징은 무엇보다 그 수적인 증가와 낮은 평 

균연령 (49.6세)을 꼽을 수 있다. 제 17대 국회 정치신인은 30대와 40대의 정치신인 

이 다른 국회에 비해 가장 많은 반면 60대 이상의 정치신인이 가장 적다. 동시에 

제 17대 국회에서는 정치신인의 17.5%가 여성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각 국회 정 

치신인들의 교육수준을 비교했을 때 제 17대 국회 정치신인들의 교육정도가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대학원 유학의 고학력이 



184 한국정치연구 제 13집 저12호(2004) 

19.8%로 역대 최고 수준인 것은 대학교수들의 대거 영입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 

로 이해된다. 제 17대 국회 정치신인의 직업에는 정당인의 비중이 가장 크고 학계 

인사와 법조인의 비중이 뒤따른다는 사실이 돋보인다. 제 17대 국회 정치신인의 직 

업분포상 전반적으로 전문직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이와 동시에 점차 시민운동， 

지방의회 , 대학교 총학생회장이라는 경력은 국회의원으로 되기 위한 주요한 경로 

로자리잡는중이다. 

이렇게 등장한 정치신인들의 정치적 의의는 무엇인가? 각 당별로 정치신인의 

특성 특히 연령과 성비 을 구분해볼 때 의미있는 차이나 패턴을 추출해내기 

는 쉽지 않았다. 그리고 각 당별로 정치신인의 교육이나 직업측면에서 차이가 드 

러나도 그것이 의회활동에서 당별로 어떠한 차이를 파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결론짓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제 17대 국회를 집합적으로 분석할 때 세대교체가 이 

루어지고 여성이 많이 진출했으며 개혁성향 정당소속의 정치신인이 더욱 많아졌 

다는 사실은 역시 전체적으로 제 17대 국회의 정치과정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양성평등적이며 개혁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신인이 국회에 많이 입성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가에 대해서 

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치신인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국회의 연속 

성이 떨어지고 국가의 입법과정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따 

를 것이다. 그러나 2004년 유권자의 정치신인에 대한 요구는 구시대 구정치인들에 

대한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각 전문직업과 시민운동， 지방의회 등에서 훈 

련을 받아 전문성을 갖추고 비교적 깨끗한 선인들을 국회로 보내자는 차원이었다. 

따라서 제 17대 국회의 대폭적인 의원교체와 정치신인의 등장은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는 1974년 공화당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 때문에 정치를 개 

혁하고자 유권자들이 75명의 민주당 초선 하원의원을 포함한 92명의 신인을 당선 

시켰다. 이들은 1960년대 대학가를 휩쓴 인권운동 민권운동에 영향을 받은 세대로 

의회의 기존 관행과 전통에 도전했던 워터게이트 세대 (Watergate Babies)를 형성했 

다 1994년에는 73명의 공화당 초선 하원의원을 포함한 86명의 초선의원이 당선되 

어 깅그리치 갱 (Gingrich Gang)을 형성하여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 제 

17대 국회에 대거 진입해서 과반수를차지한정치신인들은새로운정치를시도할것 

인지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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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l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때d Legislative Tum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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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iln Lee University of Incheon 

There was a record high legislative tumover (62.5%) in 2004 since the 1987 democratic 

transition where 187 new lawmakers were selected. πlis Iegislative tumover largely resu1ted 

from the following four factors: voters's wide demand for “swεeping reform" and 

“gεnerationaI change," new regionalism and Choongchung-Cholla voter coalition, the one­

voter-two-ballot system and female quota system, and new primary εlection systems. 까1Ïs 

essay aims to understand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wide Iegislative tumover in 2004 

To this end, this essay frrst overviews the literature encompassing legislative tumover in the 

U.S. Second, this articIe analyzes the backgrounds of legislative tumover in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newly-elected representatives. Finally, this study ascertains the p이itical 

implications oflarge scale legislative tumovεr in 2004. 


